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 다운타운 아래인 주거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

다. 근처에는 버스정류장과 스카이트레인 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매

우 편리합니다. 크기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약간 작은 편이지만 시설은 모

두 깨끗한 편입니다. 또한 학교 내에 스타벅스, 팀홀튼, 서브웨이 등이 있

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여름에는 학교가 방학 중이라 조용하고 한산한 분

위기였습니다. 

수업

수업은 첫날 토익과 비슷한 리스닝 테스트를 본 후 결과에 따라 분반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일본, 대만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Huelah라는 선생님의 

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활기차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많은 정보, 표현을 알려주시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습니다. 수업 내용은 캐나다와 한국, 일본, 대만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그룹 토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제로 홈스테이 인터뷰, 저널 읽기와 쓰기가 

숙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숙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널은 일주일

에 1번 그 밖의 숙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숙제 말고는 

딱히 수업 준비를 해갈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바인더만 잘 챙

겨 가시면 됩니다.

Activity

저는 디스커버리 밴쿠버, 카약킹, 아쿠아리움, 밴쿠버 박물관, 휘슬러를 다

녀왔습니다. 디스커버리 밴쿠버는 현지 학생 한 명과 함께 조를 이루어 

하루동안 그랜빌 아일랜드, 개스타운, 올림픽 빌리지 등 밴쿠버의 명소를 

둘러보는 활동입니다. 카약킹은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딥 코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작정하고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옷은 거의 젖지 않



3. 생활전반

기 때문에 옷과 신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쿠아리움

은 스탠리 파크라는 아주 큰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다 보신 후 꼭 스탠리 파크에서 자전거를 타시길 바랍니다. 정말 넓고 예

쁜 풍경과 해변들이 많습니다. 밴쿠버 박물관은 밴쿠버의 역사에 관련된 

공예품, 전시품들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체험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이 많이 있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휘슬러 트립은 학교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휘슬러라는 산에서 곤돌라와 리프트를 타고 주변 경관을 구

경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7시까지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정

말 아름답고 재밌었습니다. 언덕을 걸어야 하는 코스가 조금 있으니 편한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름이라 대부분이 27~8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습기가 

거의 없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했습니다. 중간중간 22~3도였던 날도 있었

고 비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

저는 딱히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홈리스나 

골목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빨리 지나

치고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골목으로 지나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저는 부모님, 이모, 딸 두 명이 사는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2층을 사용했고 저는 1층에 있는 침실과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샤워, 빨

래에 대한 횟수나 시간제한은 없었고 수건은 여러 개 준비해 주셨으며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방, 화장실 모두 깨끗했고 일주

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집을 비웠을 때 청소기를 돌려주셨습니다. 가족간

의 분위기는 정말 화목했고 부모님은 저에게 생활이 괜찮은지, 어떤 음식

이 좋은지 자주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또한 제가 궁금한 것

을 물으면 항상 잘 대답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또래인 딸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주말이나 방과 후엔 홈맘이 전망대를 데려가 주시기

도하고 가족들과 바비큐파티를 하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 )  외부식당 (   )  기타(   )

아침은 홈맘이 팬케이크, 샌드위치, 와플, 소세지구이 등을 해 놓으셨고 

우유나 잼, 요거트, 과일 등은 알아서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갔습니다. 

점심은 홈맘이 싸준 도시락을 학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주로 밥에 고기 

조림과 채소 절임, 치킨윙, 만두 등을 곁들여 싸 주시거나 국수, 스파게티, 

피자 등을 싸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외에도 과일이나 쿠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곡물 바 같은 간식과 음료수를 같이 싸 주셨습니다. 전날 미리 도시락 메

뉴를 말씀해 주셨고 혹시나 다른 것을 싸가고 싶다든가 더 싸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식당에 전자레인지가 있어 식당

에서 도시락을 데울 수 있습니다.

저녁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다운타운에서 먹고 들어가서 거의 매일 홈맘

에게 저녁을 먹고 들어간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집에

서 먹겠다고 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차려 주셨습니다. 

제가 생활한 집은 식기세척기를 쓰는 집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한 뒤에는 

물로 그릇을 씻어서 식기세척기에 넣어두면 되었습니다. 

교통

저희 집은 학교에서 매우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

었고 버스로 5분 정도 걸리는 집이었습니다. 다운타운에 갈 때에는 버스

를 타고 랑가라 컬리지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내려서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갔습니다. 다운타운까지는 학교에서 스카이트레인으로 10~15분 정도 걸

립니다. 다운타운 내에서도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거나 버스로 이동하였

습니다.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450000

쇼핑 250000
기념품(메이플~, 영양제, 

초콜릿)
100000

합계 800000

저는 가장 후회되는 것이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간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갔는데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막상 가면 옷은 빨아 입고 홈스테이에

서 준비해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쇼핑한 것을 입거나 쓰고 맘에 드

는 것을 쟁여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유심을 사실 때는 굳이 비싸게 무제한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과 학교, 식당과 카

페에 와이파이가 다 있기 때문에 20기가 내외로만 신청하셔도 충분하실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개스타운 증기 시계                  밴쿠버 룩아웃에서 본 야경

저는 지난 3주간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아 본적이 없

던 저에게 다른 나라, 다른 가족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홈

스테이 가족들이 연 파티에서 여러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 

대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의 나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평소 어떤 활동이나 도전하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뭐

든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

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 영어가 많이 편해지고 익숙해졌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다

면 꼭 단기어학연수를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치몬드 나이트 마켓                      빅토리아 국회 의사당 

        퀸 엘리자베스 공원                             푸틴


